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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6.(화) 행사시작(10:00) 이후 배포 2024. 3. 26.(화) 08:00

질병관리청, 한-영 고위급 정책 대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 지영미 청장, 제니 해리스 영국 보건안보청장과 고위급 정책 대화 개최
- 감염병 감시‧분석 및 모델링, 항생제 내성 관리, 기후변화와 보건 등 주요 

글로벌 보건안보 이슈 대응 협력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6일(화), 영국 보건안보청(UKHSA)
*의 제니 

해리스(Jenny Harries) 청장(Chief Executive)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2년 5월 질병관리청-영국 보건안보청 간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제니 해리스 청장의 첫 방문으로, 고위급 정책 대화와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글로벌 보건협력을 포함하여 감염병 위협 및 기후변화와 보건 

등의 국제사회의 보건분야 주요 의제에 대한 한-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UK Health Security Agency(UKHSA) : 영국 보건복지사회부(DHSC,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소속의 감염병 및 화학, 생물테러, 방사능 및 핵 사고 및 보건 위협 

대응 담당 행정기관으로 ‘21년 10월 개청

 < 고위급 정책 대화 >

  오후에 진행되는 고위급 정책 대화의 첫번째 의제로 “데이터 분석 및 감시 

체계, 모델링”에 대해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체계, 감염병 감시 예측 모델링 현황 

등을 소개하였으며, 영국 측과의 해당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인력교류, 지속적인 

정보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현재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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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후변화와 보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영국은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에서 

긴 역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사업, 국외 유입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노하우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 세계의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건강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계획 및 적응 대책 등 양 국가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연구 세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마지막 세번째 세션에서는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안전 시설 관리”를 주제로, 

생물안전 3‧4등급 운영관리체계를 위한 기술교류,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안전시설 국가관리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동 분야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한 사회 포럼 >

  한편, 오전에 진행된 ｢제4차 건강한 사회 포럼｣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국제 공중보건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3년 7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질병관리의 새로운 아젠다”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향한 질병관리청의 도약”으로 제2차(9월), 

제3차(12월)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제4차 포럼은 “건강한 국가·국민을 위한 글로벌 보건협력”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제니 해리스 영국 보건안보청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질병관리청의 기관 소개(이선규 기획재정담당관)와 안동일 교수(연세대학교)의 

‘팬데믹 이후 국제보건 정세’에 대한 발표 이후, 영국 보건안보청(Gemma 

Lien, Head of Global Strategy)과 한국 질병관리청(정유진 국제협력담당관)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영미 청장과 제니 해리스 영국 

보건안보청장의 강평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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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미 청장은 “공중보건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며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영국 보건안보청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 적응계획 등 주요 글로벌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요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정유진 (043-719-7750)

<총괄>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신예 (043-719-7759)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선규 (043-719-701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우정 (043-7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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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4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요


